
이스라엘을 공포에 빠뜨렸던 블레셋과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민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 만세~~

사울왕도 그 용기와 업적을 인정해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였답니다. 다윗은 어느 곳을 가든지 지혜롭게 행동하여 

백성과 지도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사울왕도 대단하지만 요즘은 다윗 장군님이 더 대단해! 

다다윗 장군님 만세! 만세! 만만세~! 

이스라엘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은 바로 다윗 장군님이야~ 

하지만 사울왕은 다윗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며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흐음.. 이것봐라... 

그러다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다윗이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백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있어, 저 녀석은 결국 나를 

몰아내고 이곳의 왕이 될게 틀림없어. 저 녀석을 없애지 않으면 나와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거야. 저 녀석을 없애야해. 없애버려야 해~!!

............................................................................................................   

그때부터 사울왕은 부하들을 시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놈~~~ 죽어버려라 이놈~~~

허억허억!

이때 다윗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몹시 걱정한 

사람은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오래전부터 깊은 우정을 간직한 친구였습니다. 기쁠 때든지 힘들 때든지 

언제나 함께하며 서로를 사랑했던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랬던 

친구였기에 위험에 처한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요나단!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냐? 내가 무얼 잘못한거지? 요나단! 나 너무 무서워... 

다윗~ 너랑나랑은 하나! 의리!! 먼저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 

알아볼게. 그리고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하신다면, 다윗! 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안전하게 지켜줄게. 다윗~~ 걱정 말고, 

오늘은 푹 자... 아버지를 대신해서라도 내가 미안하다... 



다윗~~ 난,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니가 다치지 않고 니가 

잘 지내면 그걸로 족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나중에 

니가 왕이 되면 나와 우리 가족을 꼭 부탁한다. 

그래,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약속 반드시 지킬게.

아버지,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하십니까?

이이놈! 네 녀석이 다윗과 가까이 지내는 게 우리 가문의 수치란 걸 

모르느냐? 이놈! 다윗이란 놈이 살아있으면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없고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진다. 그러니 당장 그 

녀석을 끌어 오거라. 이놈! 그 녀석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놈! 

아버지, 그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당장 그만 두십시오!! 

네 이놈~~~ 너도 죽고 싶은 게냐!! 오라, 다윗과 한패인 네놈도 

죽여주마! 이놈!

.......................................................................................................................................................................................................................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진짜 죽이려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도 슬퍼하며 방을 뛰쳐나왔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요나단은 숨어있는 다윗에게 몰래 찾아가 다윗에게 

도망쳐야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하며 서로를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나나도 엉엉... 

쓸쓸히 도망치는 다윗의 뒷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계속 울었고, 

엉엉... 나 계속 엉엉... 

다윗도 멀리서 자신을 돕는 요나단을 생각하며 엉엉 울며 

도망쳤습니다. 

엉엉... 나도 계속 엉엉...

나도 엉엉...

이이때부터 다윗의 삶은 고난스럽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전에 

누리던 행복은 사라지고 죽음의 위협과 도망다니는 괴로움을 견디며 

살게 됩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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